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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까지 고려하게 

되었으며, 질병의 치료보다는 질병의 예방과 지속적 관리에 중점을 

둔 건강증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건강증진의 개념을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오래 사는 것

만이 아니라 잘 산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양생(養生)이라는 건강개

념을 통해 질병발생 이후의 치료보다는 질병발생 이전의 예방이 중

요함을 설명한 바 있다[1].

양생은 정신적, 신체적 활동에서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생활을 

의미하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일정한 원칙과 방

법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전통적인 건강관리법이

다[2]. 양생에는 일 년 사계의 기후변화와 특성을 고려하여 인체의 

건강을 조절하는 사시양생(四時養生), 천인상응(天人相應) 관계에 

기초하여 심신을 조양하고 정기를 펼쳐 인체의 심리평형을 유지하

고 신체건강을 보증하는 정신양생(精神養生), 일상생활 중에 일어

나는 여러 방면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안배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기거조섭(寄居調攝)의 양생(養生),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을 조정하

고 금기사항에 주의하면서 지리적으로 적합한 음식을 자기 몸에 맞

게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음식양생(飮食養生), 운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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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의식과 호흡, 체내기혈을 조절함으로써 양정(養精), 영신(寧神)하

도록 하여 건강을 보증하려는 운동양생(運動養生) 등이 있다. 이렇

듯 동양의 양생은 자연법칙에 순응하는 방법을 통해 건강을 관리

하는 방법이다[3]. 

양생은 양성, 섭생, 보생, 위생이라고도 불리며, 개인과 집단의 건

강증진, 노쇠현상 예방, 질병예방과 위생방역 및 면역을 총괄하는 

것이라 하면서[4],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도록 힘쓰면서 건강을 증진

하는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양식이나 생활태

도와도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주관적인 안녕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생은 나이팅게일이 “간호는 자연적으로 건강을 회

복하거나 유지하고, 질병이나 상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라 정의한 간호의 총체적 관점

뿐만 아니라[5], 정기적 운동, 건강한 식생활, 적절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관계 형성 등 개인의 습관이나 환경변화를 통해 더 나

은 수준의 안녕을 향해 나가려는 건강증진행위와도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다[6].

간호학계에서는 그동안 서양의학의 영향으로 서구적 건강관리

를 강조해 왔으며, 동양적 양생법을 간호연구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

도가 부족하여 양생개념이 보편화되지 못했다[2]. 그러나 동양적 건

강관리법인 양생수준을 측정하는 도구가 2004년 대한간호학회지

(현 간호과학회지)를 통해 처음 발표된 이후 노인의 양생(養生)행위 

영향 요인[7]을 살펴본 논문은 물론 성인남성의 양생수준과 피로에 

대한 연구[8], 중년여성의 양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9] 등 다양한 

대상자로 진행된 양생 관련 간호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양생을 간호

학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러한 한

의학적 양생방법들의 간호학적인 응용은 간호를 통해 예방의학적 

측면인 대상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양생을 

간호학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양생과 관련하여 한의학 분야에서 양생 연구 동향을 분

석하거나[10] 양생 관련 국내 연구 현황 및 설문도구를 분석한 논문

[11]이 한의학 학회지를 중심으로 발표된 바 있다. 보고된 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한의학을 중심으로 연구된 양생연구는 약 78% 정도가 

문헌연구였으며, 이 중 고(古)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된 양생연구가 

약 47%로 나타나[10] 한의학 분야에서의 양생 관련 연구는 대부분 

서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간

호학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생수준을 측정하는 도구

를 활용한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도구를 통해 대상자

들의 양생수준을 측정하여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대상자들

에게 양생을 적용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간호학계에서 진행된 양생 관련 

연구동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향후 양생을 활용한 간

호연구 방향 설정은 물론 간호중재 개발과 개발된 간호중재를 활용

한 다양한 간호연구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양생과 관련된 간호연구 동향을 분석

함으로써 향후 양생을 적용한 효율적 간호중재방법 개발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양생에 관한 국내 간호연구 논문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간호학 관련 논문 중 양생을 적용한 논문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

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양생 관련 간호연구의 연도별 현황을 파악한다.

2) 양생 관련 간호연구의 학술지별 현황을 파악한다.

3)  연구 설계 방법과 연구 대상자 특성 및 양생 측정 도구에 대해 

분석한다.

4)  논문에 활용된 변수 및 변수 간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양생 관련 국내 간호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국내 간호학 관련 학술

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간호학 관련 학술지는 한

국간호과학회 산하 10개 학술지와 간호학 관련 단체 및 전국 간호

대학에서 출판한 학회지를 포함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교육과학 

기술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

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

원(KERIS) 및 간호학 관련 학회지 자료실을 이용하여 ‘양생’과 ‘간호’

를 검색어로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총 76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나 

검색된 논문의 원문을 모두 확인하여 학위논문 12편, 인문학이나 

예방의학, 한의학과 같이 간호연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논문 39

편, 간호사가 연구하였으나 의학저널에 게재되어 간호학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논문 1편을 제외한 24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최근 

도구 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자 허락을 받는 추세이나 리뷰 논문 진

행 시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있지 않고, 또한 

논문의 저작권은 해당 학회에 있으므로, 논문분석에 대해서는 해

당연구자들로부터 별도로 허락받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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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논문의 분석은 간호학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였으며, 자료 분석 시 연구자의 주관적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간호사 2인이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제3자인 간호사 1인이 최

종 검토하였다. 수집된 논문의 내용은 연구 발표연도, 발표 학술지 

종류, 연구 설계방법, 변수의 특성, 진단 도구 등에 관한 내용을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하였다.

연구 결과

1. 국내 양생 관련 간호연구의 연도별 현황

양생 관련 국내 간호연구를 논문 발표연도를 기준으로 연도별 연

구 분포를 살펴본 결과 1997년 양생을 주제로 한 간호학 관련 논문

이 처음 발표된 이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한편씩 발표되었

다. 이후 2009년 4편, 2010년 6편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부터 감소

하여 2013년과 2014년에는 한편의 논문만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

다(Figure 1).

2. 국내 양생 관련 간호연구의 학술지별 현황

양생 관련 국내 간호연구 논문의 학술지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14년 한국연구재단 평가기준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한국연구재

단 등재지를 통해 발표된 논문이 15편(62.5%)로 나타났으며, 등재후

보지는 8편(33.3%), 미등재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논문은 1편(4.2%)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발표된 15편의 논문을 

학술지별로 나누어본 결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가 4편(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본간호학회지 3편(20.0%), 대한간호학회지(현 간

호과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한국간호교육학회지가 각각 2편

(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재후보지인 동서간호학학회지

를 통해 8편의 양생 관련 논문이 발표되어 전체 학회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양생 관련 논문이 동서간호학학회지를 통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간호과학에서 1편(4.2%)이 발표되

었다(Table 1).

3. 연구 설계 방법과 연구 대상자 특성 및 연구 도구에 대한 분석

양생과 관련된 국내 간호연구 24편을 연구 설계 방법에 따라 분

석한 결과 양적연구가 19편(7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헌연구 3편

(12.5%), 질적연구와 방법론적 연구가 각각 1편(4.2%)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내 간호학 관련 양생연구 중 실험연

구 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없었으며, 문헌연구나 방법론적 연구를 

제외하면 조사연구나 상관관계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생을 적용한 국내 간호연구 논문 중 문헌연구 3편을 제외한 21

편의 논문을 연구 대상자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 분

포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8편(3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인 6편(28.63%), 대학생 4편(19.0%), 뇌성마비아 어머니, 

단전호흡 수련자, 혈액투석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각각 1편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로는 

성별의 구별 없이 연구한 논문이 11편(52.4%)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

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가 8편(38.1%),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는 2편(9.5%)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크기를 조사한 결과 200명 이하

의 대상자를 표본으로 연구한 경우는 9편(42.9%), 201-400명은 6편

(28.6%), 401-600명은 2편(9.5%), 600명을 초과한 경우는 4편(19.0%)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양생 관련 간호연구 논문에서 양생 

측정을 위해 활용된 도구를 살펴본 결과 1997년, 2002년, 2003년 발

표된 문헌연구와 2004년 발표된 방법론적 연구, 그리고 2009년 발표

된 질적 연구를 제외한 19편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양생수준

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모두 Kim [2]의 양생 진단도구를 사용한 것

Figure 1. Number of Research by Year.

Table 1. Number of Research by Journal Title

Type Journal title
Total 
n (%)

NRF Accredited Journ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4 (16.7)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3 (12.5)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 (8.3)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 (8.3)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 (8.3)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 (4.2)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 (4.2)

Candidate Journal for 
Accredited of NRF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8 (33.3)

Other Nursing Science 1 (4.2)
Total 24 (100.0)

NRF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1997	 2002	 2003	 2004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Year

7

6

5

4

3

2

1

0

N
um

be
r o

f R
es

ea
rc

h



� 양생 관련 국내 간호연구 동향 분석 13

으로 나타났다(Table 2).

4. 연구에 활용된 변수 및 변수 간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연구에 활용된 변수로는 자기효능감이 5회, 삶의 질 4회, 지각된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3회, 

피로와 자아 존중감 2회 순으로 나타났다. 양생 관련 국내 간호학 

논문에서 활용된 여러 변수 중 자기효능감, 삶의 질, 지각된 건강상

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은 양생과 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스트레스, 피로, 우울 등은 양생과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활용된 변수 중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

는 가족지지(r= .920)였고 가장 상관관계가 낮은 변수는 임상스트레

스(r= -.184)였다(Table 3).

논  의

양생(養生)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기 위한 각종 활동양식

을 의미하며, 인체를 보양하며 생명활동을 섭양보존함으로써 건강

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12]. 이러한 양생의 개념은 간

호의 전인적, 총체적 개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며, 

실제로 양생 관련 연구들이 간호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학술지를 중심으로 양생을 활용한 국

내 간호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양생 관련 국내 간호연구를 논문 발표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

과 2005년 이후 양생을 활용한 간호연구가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

후 감소하여 2013년과 2014년에는 양생 관련 간호연구가 1편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생 관련 국내 간호연구가 2005년 이후 증가

한 것은 2001년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양생을 기반으로 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2005년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05년 56개 운영되던 

양생 관련 프로그램이 2006년 82개, 2007년 106개, 2008년 152개, 

2009년 205개로 점차 증가하는 등[13] 양생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을 운영한 사회 정책과 더불어 양생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

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관심은 2000년대 초반 웰빙(Well-

being)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증가한 것과 맥락

을 같이 하고, 웰빙 관련 의약학 분야 국내 연구동향을 조사한 연구

에서 관련 연구가 2004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8년까지 점차 감

소한 결과[14]와 일치한다. 또한 양생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리고 고

전문헌에서 어렵게 표현되고 있는 양생의 개념을 타 건강 관련 분야

와 일반인에게 쉽게 이해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현대적 개념의 양생

도구가 2004년 Kim [2]에 의해 개발되어 양생 수준 측정이 가능해지

면서 양생연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15]. 그러

나 2013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시작되면서 한의약건강증

진사업이 13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중 하나로 사업 규모가 축소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viewed Research

Characteristics Total n (%)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research 19 (79.2)
Qualitative research 1 (4.2)
Literature review 3 (12.5)
Methodological research 1 (4.2)

Subject group Senior 8 (38.1)
Adult 6 (28.6)
Undergraduate 4 (19.0)
Etc 3 (14.3)

Gender Male 2 (9.5)
Female 8 (38.1)
Male & Female 11 (52.4)

Sample size Under 200 9 (42.9)
201-400 6 (28.6)
401-600 2 (9.5)
Over 600 4 (19.0)

Yangseng scale Yangsaeng Traditional Oriental Health 
Promotion (YS-TOHP)

19 (100.0)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Each Variable Related to Yangseng in Reviewed Research� (N = 19)

Main variable
Positive correlation variable Negative correlation variable

Variable n r Variable n r

Yangseng Self efficacy 5 .370-.790 Fatigue 2 -.428--.460
Quality of life 4 .395-.636 Depression 1 -.581
Perceived health status 3 .460-.790 Stress 1 -.370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3 .450-.570 Parenting stress 1 -.497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3 .580-.610 Clinical practice stress 1 -.184
Self-esteem 2 .620-.810
Menopausal period adaptation 1 .500
Family support 1 .920
Self-regulated learning 1 .302
Attentional control 1 .214
Happiness 1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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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었다. 또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5대 필수사업이었던 ‘기공

체조 교실’, ‘중풍예방 교실’, ‘한방가정방문 진료’, ‘사상체질 건강교

실’, ‘한방육아 교실’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표준 매뉴얼이 개발된 이

후 다음 단계로의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다[16]. 더불어 간

호학분야에서도 양생수준을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된 이후 대상자 

특성에 따른 양생 수준을 측정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

진 반면 양생을 활용한 간호중재의 개발이나 간호중재를 적용하여 

양생수준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양생을 

활용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양생 관련 국내 간호연구 논문의 학술지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

체 24편 논문 중 대학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1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는 한국연구재단 등록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것으로 나

타났다. 현재 간호학분야의 학술지 중 19개의 학술지가 한국연구재

단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등재지 15개, 등재후보지는 4건으로 조

사되었다(2014년 12월 기준). 이는 간호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여

러 분야의 간호학술지들이 일반 학술지에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지 및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연

구재단에 등록된 학회지에 발표된 양생 관련 간호 연구는 동서간

호, 지역사회간호, 기본간호, 여성건강간호, 간호교육 등의 다양한 

간호학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양생 관련 논문이 발표된 전체 9개 학술지 중 가장 많은 양

생연구가 발표된 학술지는 동서간호과학회지였다. 동서간호학회지

의 경우 동서양에 존재하는 간호의 장점과 강점을 간호로 접목시키

기 위한 다양한 연구 사업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특히나 한의학에 

가까운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양생 관련 간호 연구가 활발히 수

행되어 온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여전히 한의학 및 대체의학을 

간호학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연구자가 다른 간호학 관련 분야 연

구자들에 비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역시 동서간

호학연구소와 보완대체요법간호사회 정도에 그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발행되는 연구지 또한 등재지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의

학 및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17]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 진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양생 관련 간호연구를 연구 설계 방법에 따라 분

석한 결과 전체 24편의 연구 중 79.2%에 해당하는 19편의 논문이 양

적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한의학 분야의 양생연구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비

해 간호학 분야에서는 양생과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살펴본 양적연

구가 많았는데[11], 이는 간호학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임상현장에 

양생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국내 

양생 관련 간호연구의 대부분이 조사연구나 상관관계연구였으며, 

중재를 활용한 실험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조사연구 

형태를 벗어난 연구 방법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생 관련 간호연구의 연구 대상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문헌연구를 제외한 임상연구 21편 중 8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건강관리 중요

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양생이 건강장수를 목적으

로 하는 양생학(養生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라 여겨

진다[11].

본 연구를 통해 양생 관련 간호연구에서 활용된 연구 변수의 종

류 및 도구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헌연구 등과 

같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를 제외한 모든 양생 관련 간호연

구에서 대상자의 양생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Kim [2]의 양생수준 

측정도구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학분야의 양생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며[10], 한의학분야에서도 임상연구 

논문의 경우 양생을 측정하기 위해 모두 Kim [2]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Kim [2]의 도구가 간호학뿐만 아니라 한의학 

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m [2]

의 양생측정 도구는 도덕양생, 마음조양, 음식양생, 활동과 휴식양

생, 운동양생, 수면양생, 계절양생, 성생활양생 이렇게 8가지 영역으

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바 있다[4]. 양

생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 이전에는 양생과 관련된 연구가 문

헌연구에 그쳤던 반면 이후 양생수준에 따른 여러 변수들 간의 상

관성 연구들이 발표되는 등 도구 개발 이후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양생 측정 도구의 개발은 매우 의미 있다 할 수 있다.

양생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변수로는 자기 효능감, 삶의 질, 

일상생활수행능력, 스트레스, 피로, 우울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었

다. 이 중 자기 효능감, 삶의 질,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의 경우 논문

마다 유의수준의 차이는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양생과 순 상관관계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8-23]. 반대로 스트레스, 피로, 우울 등

의 경우 역시 유의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양생과 역 상관관계가 있

음이 확인되어[8,24,25] 올바른 양생관리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자

기 효능감응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 효과

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양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 피로,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양생관리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양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기공, 식이조절, 단전호흡 

등과 같이 넓은 의미에서의 양생기술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편적으

로 활용되어 왔고, 실제로 지역사회 내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차원에

서의 양생을 활용하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생 개

념 및 양생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이러한 프로그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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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이후에 양생수준 변화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양생수준을 측정하는 도구가 간호학 분야에서 처음 개발되어 간

호학은 물론 한의학분야에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호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양생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아직 

부족한 중재연구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이러한 양생을 활용한 간호

중재연구 활성화를 위해 양생 개념의 이해와 더불어 기공체조, 체

질을 활용한 식이 및 운동요법 등 생활 속에서 접근 가능한 양생 활

용 프로그램 적용 전후 양생수준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2004년 양

생수준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 이후 10여 년간 도구의 수정이나 새

로운 도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양생연구 활성화를 저해

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므로, 양생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

화시킨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학 학술지를 중심으로 양생을 적용한 

간호연구의 동향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의 양생 관련 간호연구의 특

성을 살펴보았다. 각종 체질을 개선시키며,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의 

질적 수준을 높여 수명을 증가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양생 

행위는 간호중재 및 건강 증진 행위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음식

양생, 운동양생, 수면양생 등 전통양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간호중

재법 개발이 가능하며, 이는 폭넓은 보완대체 간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생각된다. 그러므로 양생을 활용한 간호중재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간호연구 영역의 확장

을 기대하는 바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간호과학회와 산하 10개 학술지를 비롯한 

간호학 관련 단체 및 전국 간호대학 출판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였

으나 학위논문과 간호사가 연구하여 의학 관련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의 경우 분석에 포함하지 않아 간호학과 관련된 좀 더 포괄적

인 논문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어 추후 좀 더 다양한 간

호학 관련 논문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생을 적용한 간호중재 연구가 없었던 관계

로 간호 중재유형이나 효과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어 간호

중재 적용이 가능한 양생법을 파악하고 추후 이러한 양생법을 실

제로 활용한 간호중재 개발 및 활용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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